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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경향에 따라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 설계 방안을 탐색
하기 위해 음악교과의 전통이 강한 독일의 사례를 살펴본다. 2015년 이후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5개 
주 교육과정의 범교과  공통역량과 음악교과 역량의 관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지칭 용어에서 다
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범교과 역량과 음악교과 역량을 결합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모든 주의 교
육과정에서는 전체 학교교육의 취지 및 범교과 목표를 소화할 수 있는 과정적 역량 또는 활동 기준을 
음악교과 내에서 추가로 제시하고 그것과 연계하여 음악교과의 역량 분야를 유목화하는 이원적 접근
을 취하고 있다. 아울러 음악교과의 내용이 음악적 지식이나 기능의 전수에 편중되지 않도록 전반적으
로 음악 활용 방식에 초점을 두고 진술된다. 이것은 지식, 기능, 태도, 가치를 아우르는 포괄적 역량을 
지향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교육 현장에서 지엽적 사항을 넘어선 주제 중심의 음악수업을 기대하게 한
다. 향후 역량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정하려고 할 때 상위의 교육목적과 하위의 교육내용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게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독일의 최근 사례는 개별 음악적 사항이 분절적으로 
다루어지는 방식을 피하는 방법적 노하우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 음악과 교육과정, 역량 중심 교육과정, 역량 중심 음악교육,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

* 제1저자 및 교신저자, dcju@gnue.ac.kr 



교육과정평가연구 제25권 제1호 (2022)

54

I. 서  론

주지하다시피 역량 중심 교육과정에 대한 논의는  OECD의  DeSeCo(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Salganik et al, 1999). 오늘날 교
육적으로 회자하는 역량은 지식과 기능, 나아가 태도 및 가치까지를 아우르는 개념이다(OECD, 2001, 
p. 2; DeSeCo, 2016, p. 2). 이 역량이라는 단어가 음악교과 안으로 들어오면 그 포괄적 성격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내용으로 압축하여 지칭해야 하는지가 모호해지기 쉽다. 여러 가지 학습 요소
를 포괄하려는 역량 개념이 자칫 추상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제한하는 작업은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특
히 필요하다. 

음악 교과교육의 개별적 학습 내용이 복합적 교육 가치와 어떻게 연계되어야 할지는 학교 현장의 음
악수업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그런데 음악과 교육과정의 체계가 효율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
우, 전통적으로 음악적 기능 우위의 활동 관행 때문에 역량 중심 교육과정의 취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
대로 살아나기 어렵다. 이를테면 한국의 2015 음악과 교육과정처럼 교과 성격을 안내하는 상위 단계
에서 역량을 종합적으로 언급하더라도, 그것이 하위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실제 음악수업은 단편적 기능이나 지식 위주로 흐르기 쉽다.  

본 연구는 역량 중심의 새로운 음악과 교육과정을 개발함에 있어서 역량의 선정과 배치의 구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이 문제의 단면을 최근 개정을 완료한 독일의 음악과 교육과정을 통해 들춰내
보려고 한다. 독일은 한국의 음악교과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6개 주가 다양한 교육과정
을 개발하여 사용한다(주대창, 2019). 그 가운데 2015년 이후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 5개 주의 교육과
정이 본 연구의 고찰 대상이다.  개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이 교육과정들을 선별함에 있어서, 한국의 
음악과 교육과정 역시 2015년 이후 역량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 

바덴-뷰르템베르크(Baden-Württemberg) 주는 2016/17학년도부터 모든 학년이 새 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다. 바이에른(Bayern) 주는 2014/15학년도 1~2학년부터 새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시작
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대상 학년을 확대하고 있다. 중등 김나지움 11학년의 경우 2023/24학년도
부터 새 교육과정의 적용을 받는다. 베를린(Berlin) 주와 브란덴부르크(Brandenburg) 주는 수도권의 
인접 주로서 2017/18학년도부터 같은 음악과 교육과정을 쓰고 있다. 작센(Sachsen) 주는 초등과 중
등 모두 2019/20학년도부터 개정된 음악과 교육과정을 사용한다. 슐레스비히-홀스타인(Schleswig- 
Holstein) 주는 2015/16학년도부터 새 중등 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으며, 초등의 경우 이보다 늦은 
2019/20학년도부터 새 교육과정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5개 주의 음악과 교육과
정에 나타난 범교과 역량과 음악교과 역량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종류 및 제시 방식의 비교를 통해 음
악과 교육과정의 역량 설계 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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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별 역량 설정 현황

1. 바덴-뷰르템베르크 주

가. 범교과 공통 역량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교과를 겨냥한 공통적 교육 이정표에 “주도관
점”(Leitperspektiven)이라는 명칭을 사용한다(Baden-Württemberg Ministerium für Kultus, 
Jugend und Sport, 2016, p. 6). 핵심 역량 또는 중심 역량 등의 용어 대신 전체 학교교육을 이끄는 
내용을 ‘관점’이라는 단어로 구분한 것은 다분히 문서 활용의 기능성을 우선한 것으로 보인다. 즉, 역량
이라는 용어의 과잉 사용을 자제함으로써 역량의 추상적 성격을 줄이고 그 대신 그것의 구체적 활용을 
견인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개별 교과를 살펴보면, 음악과 교육과정의 제1장의 제목이 “역량지
향의 주도사고”로 나타나며, 그 안에서 음악교과의 가치를 언급할 때 “주도관점에 대한 음악교과의 기
여”의 표현이 쓰인다. 그리고 이어서 “역량”이라는 절이 이어진다. 따라서 이 교육과정에서 역량이라
고 하면 바로 교과역량을 지칭하는 셈이다. 

이 주도관점들은 모두 6개이며 초등 및 중등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
기 때문에 표제 글귀 구성에서 학생 성취의 입장이 아닌 교육 방향의 성격이 드러난다. 각 관점의 지칭
에서 알파벳의 첫 글자를 따 약어를 만들고, 학년별 세부내용을 제시할 때 그것을 연계하여 파악하게 
한다. 그 실제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지속가능발전 교육 Bildung für nachhaltige Entwicklung (BNE) 

• 관용과 다양성 수용 교육 Bildung für Toleranz und Akzeptanz von Vielfalt (BTV)

• 예방과 건강증진 Prävention und Gesundheitsförderung (PG) 

• 진로교육 Berufliche Orientierung (BO)

• 매체교육 Medienbildung (MB)

• 소비교육 Verbraucherbildung (VB)

나. 음악교과 역량

이 교육과정의 역량 제시는 초등․중등 모두에서 이원분류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다음의 그림에서 
보듯이 하나는 과정관련역량(prozessbezogene Kompetenzen)이며, 다른 하나는 내용관련역량
(inhaltsbezogene Kompetenzen)이다([그림 1]). 과정관련역량은 음악 내적 사항을 바로 노출시키
지 않고 그것을 포괄하는 활동 종류로 안내된다. 내용관련역량은 음악교과에서 음악을 직접적으로 다
루는 방식에 초점을 두고 서술되며, ‘음악’이라는 단어가 조합된 형태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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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정관련역량(↘)
• 세상 체험하기 및 감각적으로 인식하기
• 세상 탐색하기 및 이해하기
• 의사소통하기 및 자기 이해시키기
• 세상에서 처신하기 – 세상 가꾸기
• 반향하기 및 자기 위상 찾기

◽ 내용관련역량(↗)
• 음악 형성하기 
• 음악 청취하기 및 이해하기
• 음악 전이하기

[그림 1]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초등 음악교과 역량

개별 교과의 역량 제시에서 해당 교과와 학교교육 전체를 잇는 과정관련역량의 설정은 상위 단계에
서 공통 역량이 설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이 있다. 범교과적인 역량이 제시되었다면 음악교과 안의 지
도사항을 반영하는 역량을 바로 대응시켜도 그 취지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개
별 교과의 특성이 거의 반영되어 있지 않은 공통적 교육지침은 교과활동의 입장에서 자칫 공허하게 들
리거나 지나치기 쉽다. 앞의 ‘가. 범교과 공통 역량’에서 살펴보았듯이 이 교육과정에서 내놓은 ‘주도관
점’들 역시 그러하다. 그러므로 음악교과의 중심적 역량을 안내하는 데 있어서 그것이 어떻게 교과 밖
의 교육적 가이드라인과 연계될 수 있는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과정관련역량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
하고 있으며, 이 방식은 초등뿐만 아니라 중등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역량의 표시는 그 내용이 유사하더라도 학교급에 따라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중등에서의 역량 모델
은 [그림 2]와 같이 제시된다. 초등에서 동사 기준으로 안내된 과정관련역량이 중등에서는 보다 추상
적인 명사로 바뀌었다. 내용관련역량은 기본적으로 같은 사항을 담고 있으며 좀 더 심화된 용어인 ‘반
향하기’가 쓰이고 있다.  

◽ 과정관련역량(외곽 날개)
• 인성과 자기정체성
• 공동체와 책임
• 매체와 기술
• 의사소통
• 사회와 문화

◽ 내용관련역량(중심 부분)
• 음악 형성하기 및 체험하기 
• 음악 이해하기
• 음악 반향하기

[그림 2]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중등 음악교과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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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에른 주

가. 범교과 공통 역량

이 교육과정에서는 범교과적 교육지표를 두 범주로 나눠 제시한다. 하나는 “일상역량과 생활경
제”(Alltagskompetenz und Lebensökonomie)이다. 여기에는 학교급에 따라 5개(초등) 또는 6개
(중등)의 활동분야가 제시되는데, 중등(김나지움)의 경우 각 분야의 기본역량이 부가적으로 명시된다
(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Kultus, Wissenschaft und Kunst, 2014c, 
pp. 2-4). 다른 하나는 범교과 활동주제의 형태로 제시되는 교육목표이다. 이것은 학교급에 따라 공통
적인 것과 차별적인 것이 섞여 나타난다. 

[초등] [중등(김나지움)]

<일상역량과 생활경제>
건강, 영양, 가계, 자율소비, 환경

디지털 활용

+
<교육목표>

진로교육, 지속가능교육(환경, 글로벌 학습), 가족 및 성교육, 건강증진, 간문화교육, 문화교육, 매
체교육, 경제소비교육, 정치교육, 사회생활, 언어교육, 기술교육, 교통교육, 가치교육

(매체교육/)디지털교육

[그림 3] 바이에른 주의 범교과 교육지표

주목할 만한 점은 디지털 분야를 중등(5학년부터)에 이르러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초등에서는 매
체교육과 통합하여 다룬다. 또한 일상역량과 생활경제가 초등에서는 키워드 수준으로 언급되고, 중등
에서 더 자세히 설명된다. 이것은 발달단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이지만, 초등 교육과정에서 그 세부사
항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학교급간의 연계에서 효율성을 저해할 수도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러한 
교육주제들은 교과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사항을 포괄하는 공통 역량이 아니다. 개별 교과에서 추구하
는 목표와 더불어 학교교육에서 범교과적으로 다루어주어야 할 사항을 모은 것으로서 일종의 생활 기
본 역량으로 여겨진다. 

나. 음악교과 역량

바이에른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초등과 중등 모두 같은 역량구조 모델을 사용한다. 그런데 역량이
라는 키워드가 과정관련역량에만 쓰이고 교과내용의 안내에서는 언급되지 않는다. 이것은 교과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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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표현하는 단어 형태와 관련이 있다. 교과내용은 과정역량이 표방하는 활동 형태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자유롭게 접목되는 명사 형태의 대상 영역으로 설정된다([그림 4]). 즉, 역량이라는 용
어는 활동 지칭 위주의 과정관련역량에서 노출시키고, 그것과 연결되는 내용은 굳이 활동 표시가 아닌 
명사 조합으로 제시한다. 

◽ 과정관련역량(외곽 타원)
• 지각하기 및 체험하기
• 분석하기 및 분류하기
• 반향하기 및 소통하기
• 형성하기 및 나타내기

◽ 대상영역(중심 사각형)
• 음악 실제 
• 문화적 관련성
• 미적 경험
• 음악이론

[그림 4] 바이에른 주의 음악교과 역량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어떤 활동으로 가르칠 것인가와 연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역량이라는 단어의 혼용을 우회하여 음악교과의 역량교육에서 지향해야 할 바를 내용과 밀착
시켜 제시한다. 과정관련역량들이 대상영역을 감싸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수업에서 다룰 지도내용이 
대상영역에서 추출됨으로써 음악교과의 기대역량이 결국 그 아래에 놓인다. 그래서 과정관련역량이 개
별 지도내용과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바로 드러나지 않는다. 실제 학습 영역은 대상영역을 다소 구체적으
로 풀어서 제시한다(아래 ⇦ 부분 참조). 그리고 그 아래에 역량 기대치를 제시한다(Bayer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Bildung und Kultus, Wissenschaft und Kunst, 2014a, p. 115; 2014c, p. 
6). 결국 음악교과의 역량은 교육과정 지침의 세부 단계에서 구체적 활동안내로 진술된다. 

• 말하기 – 노래하기 – 음악연주하기 ⇦ [음악 실제]

• 음악 – 인간 – 시간 ⇦ [문화적 관련성]

• 움직임 – 춤 – 무대 ⇦ [미적 경험]

• 음악과 그 기초 ⇦ [음악이론]  

3.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

가. 범교과 공통 역량

이 교육과정에서는 전체 교과에서 기본적으로 함양시켜야 할 역량을 두 가지 층위로 나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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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는 기본교육과정(Basiscurriculum)이라는 명칭으로 묶은 분야인데, 언어교육과 매체교육이 여
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공통 주제(Übergreifende Themen)로 불리는데, 아래와 같이 모두 13
개가 제시되어 있다(Bildungsserver Berlin-Brandenburg 2015b, p. 2). 이것들은 개별 교과의 역
량과 병행하여 전체 교육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미리 소개하는 성격을 지닌다. 

• 직업 및 학업진로교육

• 다양성(Diversity) 수용교육

• 민주교육

• 학교에서의 유럽교육

• 건강촉진

• 폭력예방

• 간문화교육

• 문화교육

• 이동교육 및 교통교육

• 지속가능발전/글로벌 관련의 학습

• 성교육/성자기결정권교육

• 소비교육
• 성평등 및 성평등권(젠더 주류)

이 두 층위를 포괄하는 명칭은 범교과 역량계발(fachübergreifende Kompetenzentwicklung)
이지만, 교육과정 문서는 첫째 것인 기본교육과정, 즉 언어교육과 매체교육에 대해서 더 자세한 소개
를 한다([그림 4]). 그것들의 성취 정도에 대하여 기본(G)과 심화(D)를 나눠 제시한 점도 특징적이다. 
이에 비하여 공통 주제들은 각각 개괄적 설명으로 갈음하고 관련 교과들을 예시한다. 그것들이 교과의 
역량 및 내용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따로 언급하지 않는다. 

[그림 5]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범교과 역량

나. 음악교과 역량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과정관련역량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수업목
표”라는 제목으로 그러한 사항을 소화한다. 수업목표는 교과역량을 포괄하는 관점에서 3가지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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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수업목표 분야와 역량 분야는 일대일의 형태로 대응하지 않으나, 전체 맥락에서 서로 연계되
어 있다.  수업목표는 [그림 5]와 같이 능력(Fähigkeit)을 중심으로,  교과 역량은 [그림 6]에서 보듯이 
활동(~하기)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진술된다(Bildungsserver Berlin-Brandenburg 2015c, p. 3). 

[그림 6]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음악교과 수업목표

[그림 7]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음악교과 역량

음악교과의 역량은 음악을 다루는 방식을 6가지로 분류한 후, 그것을 2개씩 묶어 다시 3가지로 유
목화한 형태로 제시된다. 모두 음악을 목적어로 하여, ‘음악을 ~하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Bildungsserver Berlin-Brandenburg 2015c, p. 4). 이것은 음악교과의 역량이라는 것이 음악적 
그리고 음악관련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루는 능력임을 말한다. 이어서 각 역량 분야별로 5가지씩 활
동 종류를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성취수준을 각각 8단계(A~H)로 나누어 제시한다. 이 구조는 초등 및 
중등 모두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며, A 쪽이 기초 수준(초등 저학년), H쪽이 심화 수준(중등 고학년)이
다.  이를테면, “지각하기 및 의미짓기” 분야에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음향적 특징 구별하
기”, “구조 파악하기”, “언어적으로 음악 의미짓기”, “예술적으로 음악 의미짓기”가 안내된다. 첫째 단
계인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청취하기”와 마지막 단계인 “예술적으로 음악 의미짓기”의 내용을 살펴보
면 다음의 <표 1>과 같다. 

◽ 3가지 역량분야(원)
• 지각하기 및 의미짓기
• 형성하기 및 공연하기
• 반향하기 및 맥락화하기

◽ 3가지 영역의 융합(교집합)
• 음악적 그리고 음악관련적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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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역량분야별 성취 수준 예시

2.1 지각하기 및 의미짓기 [역량 분야]

집중하여 지속적으로 청취하기 … 예술적으로 음악 의미짓기
학생들은 ~ 할 수 있다.

A
B 청취에 편한 자세를 잡고 음악을 자주 접한다. … 음악의 분위기를 그림이나 움직임으로 나타내는 

데 흥미를 갖는다.

C 음악에 제대로 주의집중을 한다. … 음악으로 전해진 관련 사항을 그림이나 
움직임으로 표현한다.

D 음악회 또는 음악극을 방문하고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 … 음악적 표현을 이야기로 설명하거나 장면으로 

해석해낸다.
E
F 스스로 청취 목적을 설정한다. … 음악의 표현력과 연계하여 선율에 가사를 붙인다.  

G
H

낯선 음악의 청취에서 자기만의 방식을 찾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한다. … 음악을 스스로 선택한 예술적 표현 형태에 

넣어보고 그 과정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구조를 그대로 내용영역으로 가져와 사용하지 않고 새롭게 “음악수업의 주제와 내용”이
라는 제목으로 제시한다. 그 결과 수업목표와 역량영역이 같은 층위의 포괄적 안내를 하고, 내용영역
은 수업주제에 따라 “음악의 기초”, “형식과 형성”, “양식과 장르”, “작용과 기능”,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이라는 5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학년별 학습내용은 이 5분야를 기준으로 나선형 구조에 의해 
점차 심화된다. 바이에른 주와 비교해보면, 전자가 교과내용을 먼저 언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하여 역량 기대 형태로 최종 세부 지침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기대 역량을 구체적
으로 먼저 서술하고 그것을 형성할 활동 소재로서 세부 내용을 지침의 마지막 단계에서 안내한다.

1학년에서 10학

[그림 8]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의 음악수업의 주제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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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작센 주

가. 범교과 공통 역량

이 교육과정은 전체 교과를 포괄하는 교육 방향을 3가지 층위로 제시한다. 먼저, 목표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성취능력이 예시되는데, 대부분 학교급 및 학교유형에 공통으로 해당되며, 일부는 특정 학교급
이나 학교유형(중등)에만 나타난다(<표 1>). 전반적으로 보면, 중등-김나지움에 사고의 강도가 큰 사
항이 들어 있고, 초등에 개인 생활 범주의 기본적 것이 제시되어 있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a, 2019b, 2019c).

<표 2> 작센 주의 공통 교육목표

목표 초등 중등-상급학교 중등-김나지움
알기 ○ ○ ○
의사소통능력 ○ ○ ○
도구역량 ○ ○ ○(도구의식)
건강교육 ○ - -
학습역량 - ○ ○
개인적 장단점 의식 - ○ -
작업조직 - - ○
문제해결전략 - - ○
미적 감지 ○ ○ -
정보예비교육 ○ ○ ○
매체교육 ○ ○ ○
관점 다양성 ○ ○ ○(+통합성)
동정과 관점변경 - - ○
가치안내 ○ ○ ○
지속가능발전교육 ○ ○ ○
사회역량 ○ ○
반향과 토론역량 - - ○
책임성 - - ○

공통 교육목표의 제시에 이어 관점(Perspektiven)이라는 제목으로 “공간과 시간”, “언어와 사고”, 
“개별성과 사회성”, “자연과 문화”의 4가지를 언급한다. 다음으로 범교과 주제 분야가 언급되는데, 13
개의 주제에 추가로 3가지를 덧붙여 모두 16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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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일, 매체, 직업, 의사소통, 건강, 예술, 환경, 
세대관계, 경제, 정의, 기술, 세계

정치교육, 매체교육과 
디지털화, 지속가능발전+

[그림 9] 작센 주의 공통 주제 분야

음악교과가 이 공통 교육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밝히는 대목에서 이 주제영역은 선택적으로 
가공하여 활용된다. 예를 들면 초등의 경우 “예술가적-미적 교육”, “개별성과 사회적 관계”, “문화적 개
방성과 관용”, “의사소통능력”, “매체역량”, “여가선용 및 긴장과 이완”, “정치에 대한 학생 관심”의 형
태로 언급된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a, p. 2). 

나. 음악교과 역량

이 교육과정은 역량이라는 단어를 교과의 핵심 성취수준을 나타내는 용어로 쓰지 않는다. 공통 교육
목표나 수업주제에서와 마찬가지로, 역량은 용어적으로 특별한 위상을 부여받음 없이 일반명사의 하
나로 나타난다. 음악교과의 목표를 안내하는 단계를 살펴보면 위에서 언급한 3종류의 학교에 각각 조
금씩 다른 목표 진술이 이루어진다. 초등에서만 이중 층위를 사용하며(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a, p. 2), 중등은 단일 층위로 음악교과의 목표를 서술한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b, p. 2; 2019c, p. 1).

• 초등학교 음악교과 목표
다음 사항을 촉진하고 계속 발전시킨다.
∘ 자신의 음악적 표현욕구 
∘ 음향세계의 발견
∘ 음악적 기본 역량 육성

- 표현과 소통 수단 및 악기로서 목소리를 발달시키고, 노래를 배우고 부르며 형성하기
- 신체타악기, 다양한 리듬악기와 음판악기 및 다른 악기를 익히고 연주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 음악을 자유로운 움직임, 장면 극, 춤, 그림으로 바꿔 표현하기
- 의식적으로 음악을 청취할 수 있는 지각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며, 다양한 문화권의 적절한 작품

에 대하여 알아보기 
- 발표를 염두에 두고 음악 형성하기

• 중등 상급학교 음악교과 목표
- 음악실제 사항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스스로 음악을 활용하기 [음악적으로 표현하기]
- 음악 및 음악관련 사항을 파악하기 [문화적으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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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등 김나지움 음악교과 목표
- 음악실제 사항에 대한 다면적 숙련성을 발달시키고 음악과 다른 예술들 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을 

경험한다. [음악 실제]
- 음악의 다차원적 관계 확장에 대한 능력을 계발한다. [음악듣기 및 관계 확장하기]

김나지움의 두 번째 목표에 나타난 “다차원적”(mehrdimensional)의 의미는 이후 4가지로 나뉘어 
안내된다. 즉, 역사적 차원으로서 “어제와 오늘”, 주관적 차원으로서 “고유한 것과 낯선 것”, 기능적 차
원으로서 “의도와 활용”, 미적 차원으로서 “형태와 내용”이 이에 해당한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c, p. 3).

이러한 교과목표에 이어 학습내용을 학생의 음악활동 방식에 따라 안내한다. 이 부분에서는 초등과 
중등(공통)이 기본적으로 접근을 보이나 결과적으로 최종 교과내용 분야는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음
악교과의 내용은 3가지 활동방식을 기준으로 나뉘고, 각각 다시 3가지의 하위 활동을 포괄한다([그림 
10]). 

[그림 10] 작센 주의 중등 음악교과 내용 구조

초등은 이 틀에서 바로 교과내용 분야를 도출시켜 사용한다. 다만, 목소리(성악) 활용 부분과 악기
(기악) 활용 부분을 나눠 제시하며, “음악 공연하기”가 별도로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목소리로 음악 
발견하기, 재구현하기, 형성하기”, “ 악기로 음악 발견하기, 재구현하기, 형성하기”, “음악 전이하기, 연
결하기, 관련짓기”, “음악 지각하기, 이해하기, 의미짓기”, “음악 공연하기”가 주요 학습영역이 된다. 그
런데 중등 상급학교는 음악활동 방식을 따르지 않고 교과목표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음악적으로 표
현하기”와 “문화적으로 살기”이라는 제목을 끌어내고 그것을 전체 학년(5학년~10학년)의 공통 필수 
학습 분야로 제시하며, 10학년에 이르러 “복합적 형성과제”가 추가된다. 중등 김나지움에서는 “음악 
실제”와 “음악듣기 및 관계 확장하기”가 주요 학습 분야이다. 이 교육과정은 중등의 이러한 접근에 대
하여 “활동 방식은 서로 교차되면서 음악문화의 다양성에 대한 넓은 시야를 갖게 하고 학습 분야의 선
정에서 지속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밝히지만(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b, p. 2), 초등과 중등의 구조 차이가 전체 음악과 교육과정의 가독성을 약화시킨다.

교육목표에 연동된 공통 필수 학습 분야와 더불어 선택 학습 분야가 학년마다 4~6개로 제시되는데 

◽ 3가지 음악활동 방식
• 음악 발견하기, 재구현하기, 형성하기
• 음악 전이하기, 연결하기, 관련짓기
• 음악 지각하기, 이해하기, 의미짓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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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수가 특정되어 있지는 않다. 전체 학년에 다양하게 배치된 선택 분야들은 프로젝트 형태의 수업을 
안내한다. 예컨대 초등의 경우, 1학년~6학년에 걸쳐 “주제적 프로그램”, “녹음을 위한 연주하기”, “연
극적 놀이의 음악적 표현”이 공통 선택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더하여 1~2학년에 “노래연극”이, 3
학년에 “청취연극”과 “어린이 뮤지컬”이, 4학년에는 3학년의 것들에 추가되어 “춤 비디오”가 옵션으로 
안내된다.  

중등의 선택 분야들은 보다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그 현황은 <표3>과 같다.

<표 3> 작센 주의 중등 선택 학습 분야

학년 중등-상급학교 중등-김나지움

5

1. 음악적 프로그램 1. 연주회 체험하기
2. 음악과 유머 2. 음악과 무대 장면
3. 컴퓨터와 휴대용 디지털 기기로 하는 음악 3. 음향 실험하기
4. 현 시대의 음악발달 4. 세계의 음악문화

6

1. 나라 또는 문화권의 음악전통 1. 연주회 체험하기
2. 노래가사 쓰기 2. 음악극
3. 지역의 음향 꼴라쥐 3. 악기 제작
4. 현 시대의 음악발달 4. 세계의 음악문화

7

1. 청취 극 또는 음악 비디오 만들기 1. 연주회 체험하기
2. 스타와 어린 스타들 2. 교회 음악
3. 소음 현상 3. 디지털 기술의 음악
4. 현 시대의 음악발달 4. 매체 음악

8

1. 매체 음악 생산하기 1. 연주회 체험하기
2. 내 취향과 네 취향 2. 음악극
3. 무대 장면으로 표현된 음악 3. 음악 프로덕션
4. 광고 음악 4. 노래에서의 가사

- 5. 광고 음악

9

1. 스튜디오 작업 1. 연주회 체험하기
2. 음향 작업실 2. 가사에 곡 붙이기
3. 저항 노래 3. 원곡과 리메이크
4. 현 시대의 음악발달 4. 세계의 음악문화

10

1. 편곡해보기 1. 연주회 체험하기
2. 영향력 매체로서의 음악 2. 음악과 경제
3. 음향학 3. 음악과 매체
4. 현 시대의 음악발달 4. 기능 음악

11
12

- 1. 지역 음악 전통
- 2. 음악 프로그램 작업하기
- 3. 경계 넘나들기
- 4. 음악과 경제

5. 기능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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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

가. 범교과 공통 역량

이 교육과정은 전체 교육과정의 구조를 역량 중심으로 일관성 있게 유지한다. 교육과정의 얼개 및 
내용 편성에서 초등과 중등의 연계가 일목요연하게 드러나는 면도 특징적이다. 교육과정의 구성 순서
를 보면, 먼저 범교과적인 안내 사항으로서 교육과정의 위상과 역할을 언급하고, 이어서 학습과 수업
의 관계를 다루는데, 그 안에서 공통 역량의 설정 의도와 실제를 다룬다. 그 다음 성취도 평가의 기본 
원칙들을 소개한다. 모든 교과에게 요구되는 공통 역량은 “자기 역량”. “사회 역량”, “매체 역량”의 3가
지로 제시된다(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a p. 5; 2015b, p. 8). 

이어서 이것들이 사회적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과 어떤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안내한다. 학교교육을 
통해 증진시키려는 역량은 궁극적으로 개별 인격체의 삶에 기여해야 하고, 그 삶은 사회라는 조직체 
안에서 전개되므로 공통 역량의 현실적 기여도를 점검해보게 하는 일은 당연하다. 이 교육과정에서 들
추어내는 사회적 삶의 핵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인간 공동 삶의 근본 가치

•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발달의 지속가능성 

• 평등 추구와 다양성

• 참여

이에 더하여 특별히 함께 챙겨야 할 교육지표들을 “특별한 의미의 과업분야”로 소개한다. 이것은 일
종의 공통 관심사를 모은 것으로 보이는데, 초등에서는 “통합교육”, “특수교육적 지원”, “지속적 언어
교육”, “문화교육”, “지역 언어”가 제시된다. 공통사항 안내의 말미에는 “디지털 세계에서의 학습”이 놓
여 있다. 이 부분에서는 모든 교과를 통틀어 적용되어야 할 매체역량을 1-6단계에 이르는 수준으로 예
시한다(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a, p. 7). 
중등에서는 이 부분이 없고, 대신 관련 내용을 앞의 “특별한 의미의 과업분야”에 배치시켜 “매체교육”
이라는 제목으로 통합한다. 중등에는 “직업과 학업진로교육”이 추가되어 있다(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b, p. 10). 

나. 음악교과 역량

앞의 공통 역량의 안내에서와 마찬가지로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학교급에 
따른 조망이 상대적으로 쉽고, 내용 체계 역시 일관성을 유지한다. 초등과 중등에서 동일하게 교과의 
핵심적 역량을 2가지의 축으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각각 2개의 활동분야를 배정하며, 또 다시 그 아래
에 3개씩의 활동종류를 제시한다. 음악교과의 큰 역량 분야는 [그림 11]에서 보듯이 “음악 형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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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음악 관계 확장하기”이다. 전자에는 활동 영역으로 “해보기”와 “전이하기”가, 후자에는 “수용하기”
와 “반향하기”가 들어 있다. 즉, 음악을 직접 실행해보고, 음악을 다른 방법으로 다양하게 바꿔 표현해
보며, 음악을 듣고 그 의미를 파악하고, 나아가 음악을 다른 사항과 관계지어 탐구하고 활용하게 한다
(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b, p. 14).

◽ 역량분야에 따른 활동영역(사각형 내부) 및 활동종류(사각형 외부)
• 해보기
  - 악기로 음악 형성하기
  - 목소리로 음악 형성하기
  - 음악 창작하고 편곡하기

• 전이하기
  - 음악을 그림으로 바꿔 표현하기
  - 음악을 움직임으로 바꿔 표현하기
  - 음악을 언어로 바꿔 표현하기

• 수용하기
  - 음악 듣기
  - 음악 서술하기
  - 음악 분류하기

• 반향하기
  - 음악을 그 작용과 관계하여 탐구하기
  - 음악을 그 맥락과 관계하여 반향하기
  - 음악을 가사, 표제, 줄거리와 관계하여 해석하기 

※ 그림의 점선 부분은 교육과정 문서에는 없으며, 해설서에 나타남(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b, p. 9).

[그림 11]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음악교과 역량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음악교과 역량에서 교과의 지향점을 유추해보면, 학생들이 음악으로 실
제 무엇인가를 해보는 것(“음악 형성하기”), 그리고 음악에서 무엇인가 의미를 찾아내 활용해보는 것
(“음악 관계 확장하기”)으로 집약된다. 물론 그 하위 것들을 역량으로 표기할 수는 있지만, 이 교육과정
은 역량과 활동분야 및 활동종류를 구별하고 있어서 용어 체계에 의한 가독성을 높인다. 다시 말하면 
역량이라는 단어를 세부적 성취능력과 중첩시키지 않음으로써 용어적 혼란을 줄인다. 

이 교육과정은 통상적 단어로서의 역량이 아닌, 교육적 화두로서의 역량을 중심에 놓고 있다. 따라
서 개별 기능이나 지식 또는 단일 관점을 역량으로 지칭하는 혼란을 피해간다. 이를테면 음악교과에서 
개별적 접근으로 나타날 수 있는 악기연주역량, 가창역량, 창조성역량, 감성역량 등의 표현이 원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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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예방된다. 그 대신 앞에서 언급한 “역량분야” → “활동영역” → “활동종류”의 흐름에 따라 세부지
침이 제공된다. 이때 역량과 내용을 분리하여 제시하고 그것을 엮어 쓰는 방식을 쓰고 있다. 그 실례를 
보면 <표 4>와 같다(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b, p. 16). 

<표 4>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중등 역량 제시

역량분야 I: 음악 형성하기 - 해보기
역량 내용
학생들은 …을(를) 할 수 있다.
목소리로 음악 형성하기
• 목소리를 기능적으로 바르게 적용하기
• 낭송작품을 다듬어서 발표보기
• 국내외 노래 부르기
• 노래에서 음악적 고려사항을 적용하기

다양한 시대, 양식, 문화의 국내외 노래, 낭송작품
발성의 기초
셈여림, 빠르기, 아티큘레이션, 돌림노래(카논)

악기로 음악 형성하기
⁞ ⁞

이러한 역량 안내 이후에 음악수업에서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수업주제가 추가로 예시된다
(Schleswig-Holstein Ministerium für Bildung, Wissenschaft und Kultur, 2015b, p. 21). 이것
은 역량이 전체 학년을 아울러 달성되어야 하는 교육성과를 지향하므로, 학년에 따른 단계적 접근에서 
혼란을 줄이기 위한 방책의 하나로 보인다. 활동 종류가 동일할 경우 학생의 발달 단계에 따라 수업 소
재나 활동 난이도의 분산 배치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음악교과서 저자에게 일임할 수
도 있지만, 의무적 공교육에서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공해주지 않으면 그 편차가 커질 수밖에 없
고, 결과적으로 역량 함양의 공통적 점검이 어려워진다. 이 교육과정에서는 수업주제 분류의 기준으로 
“음악과 그 원리”, “음악과 그 발달”, “음악과 그 의미”를 내세운다. 역량과 관련된 사항은 전체 학년 공
통으로 안내되지만, 수업주제는 <표 5>처럼 학년별로 예시(제안)된다.  

<표 5>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의 중등 수업주제 제안

관련 주제영역
음악과 그 원리 음악과 그 발달 음악과 그 의미

수업단원을 위한 주제의 제안
5~6학년

• 운율, 리듬, 박자: 음악의 기초
• 목소리와 말하기로 연주하기
• 음악적 음과 음향으로 연주하기
• 악보 읽고, 연주하고, 기보하기
• 크게-여리게, 빠르게-느리게, 높게- 

낮게 ... 음악적 수단과 그 작용
• 악기 소리에 대하여

• 작곡가 만나기
• 초기 시대로의 시간여행
• 옛 춤과 새로운 춤
• 주목받지 못한 소리들
• 라이브 음악 체험하기

• 청취 작품 음악 만들기
• 공포 이야기 음악
• 뱃노래: 뱃사람들의 노동요
• 축제 음악
• 무대 음악
• 음악이 표현하는 것
• 음악과 소음

7~8학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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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제시 방식의 비교

1. 범교과 공통 역량

모든 교과에 해당하는 공통의 교육 지향점은 각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다양하게 불린다. 이것은 
소위 핵심 역량이라고 불리는 공통적 목표와, 그것을 향한 내용 분야로서 범교과적 역량 주제를 혼용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량이라는 단어를 바로 노출한 예는 바이에른 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이
다. 바이에른 주는 그것을 “일상역량”이라는 복합어 형태로 쓰며, “생활경제”와 묶어 제시한다. 그래서 
이 용어는 학교교육 전체를 아우르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 방향의 일부분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사용된
다.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는 교육지표의 전체를 포괄하는 성격으로 역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공통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다시 말하면, 바이에른 주는 범교과적 관
심사의 한 축으로서 “일상역량과 생활경제”를,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는 교과 공통의 포괄적 교육내
용으로서 “공통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물론, 역량이라는 단어에 의지하지 않은 교육과정에서도 개별 교과관련 내용의 제시에 앞서서 범교
과적인 교육내용을 밝히고 있다. 그것의 지칭은 다음의 조망 표에 나타나는 바와 같다(<표 6>). 바덴-
뷰르템베르크 주는 “주도관점”(Leitperspektiven)을, 바이에른 주는 “교육목표”(Bildungs- und 
Erziehungsziele)를,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는 “기본 교육과정”(Basiscurriculum)과 “공통주
제”(Übergreifende Themen)를, 작센 주는 “교육목표”와 “범교과 수업”(Fächerverbindender 
Unterricht)으로 나타난다. 역량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이에른 주에서도 앞에서 언급한 “일상역량
과 생활경제”에 추가하여 수업주제 형태로 다양한 교육목표들이 제시된다. “공통 역량”을 최상위의 범
교과 성취내용으로 설정하고 있는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에서는 그것에 덧붙여 “사회적 삶의 핵심 
문제”와 “특별한 의미의 과업 분야”를 덧붙이고 있다. 

<표 6> 범교과 공통 역량의 조망

주 제목 내   용
바덴-뷰르템
베르크 주도관점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관용과 다양성 수용을 위한 교육, 예방과 건강증

진, 진로교육, 매체교육, 소비교육 

바이에른

일상역량과 
생활경제 건강, 영양, 가계, 자율소비, 환경, 디지털 활용[중등]

교육목표
진로교육, 지속가능교육(환경, 글로벌 학습), 가족 및 성교육, 건강증진, 간문
화교육, 문화교육, 매체교육, 경제소비교육, 정치교육, 사회생활, 언어교육, 
기술교육, 교통교육, 가치교육, 디지털교육[중등]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기본교육과정 언어교육, 매체교육

공통주제

직업 및 학업진로교육, 다양성(diversity) 수용교육, 민주교육, 학교에서의 유
럽교육, 건강촉진, 폭력예방, 간문화교육, 문화교육, 이동교육 및 교통교육, 
지속가능발전/글로벌 관련의 학습, 성교육/성자기결정권교육, 소비교육, 성
평등 및 성평등권(젠더 주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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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해 보면, 역량이라는 단어 또는 상응하는 다른 용어로 제시되는 범교과적 교육 내용은 직접적으
로 음악과 교육과정의 역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교과이든 교과의 세부적 사항을 언급하기에 앞서
서 그것들을 전제하지만, 그것들과의 관계는 학교교육의 궁극적 목적에 기여하는 맥락을 문장으로 풀
어서 설명한다. 이것은 범교과 공통 역량을 그대로 음악교과에 들여와 쓰는 한국의 2015 교육과정과 
대비된다. 특히 역량이라는 용어가 학교교육 또는 교과의 목적이나 목표를 언급하는 층위에서만 통용
되는 것처럼 비춰지는 면은, 상위 단계에서 제시한 역량 종류에 하위 내용을 단순히 연결하는 것을 역
량 중심 교육의 실체인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소지가 있다. 역량 도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독일의 
예에서 보듯이 교육내용을 포괄하는 상위 단계나 그것을 구체화 하는 하위 단계의 어디에서나 자유롭
게 ‘역량’의 사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역량이라는 단어의 사용에 소극적인 작센 주에서는 이 용어가 중하위 단계에서 “도구역
량”(Medienkomtenz), “사회역량”(Sozialkompetenz), “학습역량”(Lernkompetenz) 등으로 필요
할 때 복합명사의 형태로 나타난다(Sächsisches Staatsministerium für Kultus 2019a, p. 
VII-VIII; 2019c, p. VIII). 베를린 및 브란덴부르크 주에서도 “역량 구비”(Kompetenzerwerb)처럼 
교육목표 및 내용을 설명할 때 특별한 위계에 얽매임 없이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이후 살펴보려는 
음악교과 역량에서 마찬가지이다. 즉, 역량이라는 용어 하나로 교육 방향이나 내용 및 방법을 총체적
으로 다 가늠하게 하지는 않는다. 교과의 최하위 세부 내용을 밝히는 단계에서도 부분역량(바덴-뷰르
템베르크), 역량기대(바이에른), 분야별 역량(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스타인)의 표현 
구조가 쓰이며, 해당 치침은 모두 ‘~한다,’ 또는 ‘할 수 있다.’ 등으로 진술된다.

교육적 화두로서의 역량이 해당 언어권의 어의(語義)에 준하여 쓰이거나 필요에 따라 교육적으로 
보충되거나 선별되어 나타나는 현상은 음악과 교육과정에 이 용어를 쓸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대목이
다. 역량, 능력, 소양, 품성, 자질 등 다양한 용어들이 유사한 의미로 나나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음악교과의 입장에서 범교과 역량과 음악교과 역량이 같은 방향에서 설정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별개
로 제시되고 상호 연계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역량의 차

주 제목 내   용

작센

교육목표

알기, 의사소통능력, 도구역량[김나지움: 도구의식], 미적 감지[김나지움에는 
없음], 정보예비교육, 매체교육, 관점다양성[김나지움: + 통합성], 가치안내,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회역량[김나지움에는 없음], 건강교육[초등], 학습역량
[초등에는 없음], 개인적 장단점 의식[중등 일반], 작업조직[김나지움], 문제해
결전략[김나지움], 동정과 관점변경[김나지움], 반향과 토론능력[김나지움], 
책임성[김나지움]

범교과 수업
관점 공간과 시간, 언어와 사고, 개별성과 사회성, 자연과 문화
주제
영역

교통, 일, 매체, 직업, 의사소통, 건강, 예술, 환경, 세대관계, 경제, 
정의, 기술, 세계; 정치교육, 매체교육과 디지털화, 지속가능발전

슐레스비히-
홀스타인

공통 역량 자기 역량, 사회 역량, 매체 역량
사회적 삶의 핵
심 문제

인간 공동 삶의 근본 가치,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발달의 지속가능성, 평등 
추구와 다양성, 참여

특별한 의미의 
과업분야

통합교육, 특수교육 지원, 지속적 언어교육, 문화교육, 지역 언어, 디지털 세
계에서의 학습[초등], 매체교육[중등], 직업과 학업진로교육[중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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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음악교과 목표와 음악교과 역량의 관계가 집중적으로 조명되어야 한다. 

2. 음악교과 역량

앞에서 살펴본 5개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은 역량과 관련하여 다양한 서술체계를 보여준다(<표 7>). 
역량이라는 용어 사용의 층위가 다를 뿐만 아니라 그 단어의 사용 의도도 동일하지 않다. 앞에서 언급
하였듯이 역량을 내용 분류의 주된 축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와 슐레스비히-홀
스타인 주이다. 바덴-뷰르템베르크 주는 범교과적 역량 조망의 차원에서 과정관련역량을 제시하는데, 
음악적 사항을 넘어선 일반 행동 방식으로 진술된다. 이와 엮이는 내용관련역량은, 학습내용이 되는 
음악 관련 사항을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이에 비하여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는 핵심 
역량분야를 2가지로 압축하고, 그 아래에 음악학습 활동을 점차 구체화 하여 역량 체계의 일관성을 유
지한다. 

<표 7> 음악교과 역량의 조망

주 제 목  내   용

바덴-뷰르
템베르크

과정
관련
역량

∘세상 체험하기 및 감각적으로 인식하기 [인성과 자기정체성]
∘세상 탐색하기 및 이해하기 [공동체와 책임]
∘의사소통하기 및 자기 이해시키기 [매체와 기술]
∘세상에서 처신하기–세상 가꾸기 [의사소통]
∘반향하기 및 자기 위상 찾기 [사회와 문화] ※대괄호([ ]): 중등

내용
관련
역량

∙음악 형성하기 [음악 형성하기 및 체험하기]
∙음악 청취하기 및 이해하기 [음악 이해하기]
∙음악 전이하기 [음악 반향하기] ※대괄호([ ]): 중등

바이에른
과정
관련
역량

∘지각하기 및 체험하기
∘분석하기 및 분류하기
∘반향하기 및 소통하기
∘형성하기 및 나타내기

∙음악 실제 ⇢ 말하기–노래하기–음악연주하기 
∙문화적 관련성 ⇢ 음악–인간–시간
∙미적 경험 ⇢ 움직임–춤–무대
∙음악이론 ⇢ 음악과 그 기초

베를린 & 
브 란 덴 부
르크

수업
목적

∘지각능력과 체험능력
∘형성능력과 표현능력
∘반향능력과 판단능력

∙음악의 기초
∙형식과 형성
∙양식과 장르
∙작용과 기능
∙문화적 맥락에서의 음악

역량
영역

∘음악 형성하기 및 공연하기
∘음악 지각하기 및 의미짓기
∘음악 반향하기 및 맥락화하기

작센 교과 
목표

초등
∘자신의 음악적 표현욕구 
∘음향세계의 발견
∘음악적 역량 육성

∙목소리로 음악 발견하기, 재구현하기, 형성
하기

∙악기로 음악 발견하기, 재구현하기, 형성하기
∙음악 전이하기, 연결하기, 관련짓기
∙음악 지각하기, 이해하기, 의미짓기
∙음악 공연하기

중등 
일반

∘음악실제 사항의 완성도를 
추구하고 스스로 음악을 활
용하기

▹음악 발견하기, 재구
현하기, 형성하기

▹음악 전이하기, 연결

∙음악적으로 표현
하기
∙문화적으로 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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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에른 주와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는 음악교과 내용을 언급하는 상위의 단계에서 역량이
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것을 음악교과 안의 실제적 내용과 바로 연결 짓지 않고 그 앞에 매개적 단
계를 설정한다.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과정관련역량을 같은 성격의 것으로 본다면 이 교육과정 역
시 같은 과정으로 교과내용을 도출하고 있는 셈이다. 작센 주는 그러한 과정관련 기준을 가시화하지 
않고 바로 학교급별 교과목표에 따라 학습활동을 안내한다. 이 교육과정의 중등에서 특이하게 중간에 
“음악 활동 방식”(<표 7>의 ▹ 표시 부분)이 예시된다. 이 부분을 매개 역할의 과정관련역량으로 본다
면 이중적 교차접근의 하나에 해당한다. 작센 주의 초등은 교과 목표의 앞에 높인 3가지 “자신의 음악
적 표현욕구”, “음향세계의 발견”, “음악적 기본 역량 육성”의 키워드가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각 주의 음악과 교육과정에서 음악교과의 전체 역량을 제시하는 방식은 다양하다. 역량이라는 표현
을 자제한, 그리고 위계의 정합성에 다소 혼란이 있는 작센 주를 제외하고, 각 교육과정에 나타난 역량 
체계를 살펴보면 ‘포함형’, ‘연계형’, ‘엮기형’, ‘일체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그림 12]). 이 분류는 역
량의 층위와 종류에 따른 상호 관계를 고려하여 필자가 시도해본 것이다. 각 방식은 나름의 장단점을 
지닌다. 포함형, 연계형, 엮기형은 교과 내적 명확성이 흐려지는 범교과적 접근의 안내에 바로 기대어 
지도내용을 짜는 불편함을 덜 수 있으나, 역량과 실제 지도내용의 유기적 관계를 설명해내기 어렵다. 
반대로, 일체형은 역량과 지도내용의 논리적 관계를 상대적으로 쉽게 가시화 할 수 있으나, 전제된 사
항 안에서 지도내용을 구체화하므로 운신의 폭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체계성의 관점에서 보면 일체형
이, 자율성의 입장에서 보면 포함형, 연계형, 엮기형이 편리하다. 

주 제 목  내   용
∘음악 및 음악관련 사항을 파
악하기 

하기, 관련짓기
▹음악 지각하기, 이해

하기, 의미짓기
중등 
김나
지움

∘음악실제 사항의 다면적 완
성도,  다른 예술들 간의 다
양한 상호작용 경험

∘음악의 다차원적 관계 확장
에 대한 능력

∙음악 실제
∙음악 듣고 관계 
확장하기

슐레스
비히-
홀스타인

역량
분야

음악 
형성
하기

해보기
∙악기로 음악 형성하기
∙목소리로 음악 형성하기
∙음악 창작하고 편곡하기

전이
하기

∙음악을 그림으로 바꿔 표현하기
∙음악을 움직임으로 바꿔 표현하기
∙음악을 언어로 바꿔 표현하기

음악 
관계 
확장
하기

수용
하기

∙음악 듣기
∙음악 서술하기
∙음악 분류하기

반향
하기

∙음악을 그 작용과 관계하여 탐구하기
∙음악을 그 맥락과 관계하여 반향하기
∙음악을 가사, 표제, 줄거리와 관계하여 해석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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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덴-뷰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 브란덴부르크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엮기형*]

과정관련역량 
+

 내용관련역량

[포함형]
과정관련역량 

+
내용영역

[연계형]
수업목표

+
교과역량

[일체형]
역량 분야

+
점진적 세분화

수업목표

주제 중심 세부 내용

*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의 중등은 도식화가 약간 다르나 이원적 역량 설정에 따라 개별 역량들이 서로 엮이는 구조이므로 
동일하게 엮기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림 12] 음악교과 역량 제시 방식

음악교과 역량을 최종적으로 구체화 하는 마지막 단계의 진술(<표 7의> ∙ 표시 부분)은 크게 두 가
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 7>에서 보듯이, 바이에른 주와 베를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는 역량 유목화
에서 활동 중심의 진술 기준을 사용하고, 실제 내용 제시는 음악적 사항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때 베를
린 주 및 브란덴부르크 주는 개념 제시(주제 키워드) 방식을 사용하고, 바이에른 주는 역량기대의 진술
문과 개념이 묶여서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바덴-뷰르템베르크 주와 슐레스비히-홀스타인 주는 역량 
분야에 따른 활동종류가 최종 내용 지침의 분류 기준이 된다. 전자는 ‘과정관련역량 + 내용관련역량 = 
활동 종류’의 접근이며, 후자는 ‘학교교육에 대한 음악교과의 기여 → 음악교과의 주요 역량 분야 → 활
동의 세분화’로 진행된다. 전자는 세부 내용으로서 개념 제시를 최대한 감추는 방식을 취하며, 후자는 
바이에른 주처럼 최하위 지침을 ‘역량 + 내용’으로 제시한다. 

IV. 결론 및 제언

음악교과의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구성하는 일은 실제 삶에서 효용 가치가 있는 음악교육을 강
화하겠다는 의미이다.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조적 설계는 이러한 면을 담아내는 장치이다. 한국의 
2015 교육과정은 역량 중심 교육을 표방하고 있으나, 음악교과의 경우 범교과 역량과 음악교과 역량
의 연계 및 활용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음악교과 내용을 역량
의 형태로 제시하는 일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최근 음악과 교육과정은 음악 내적 사항을 단순 지식이나 기능의 형태로 바로 노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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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제시하는 방식을 피한다. 비록 층위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세부 내용 진술에 앞서 음악적 사항을 활
용하는 방식을 범주화하여 역량 구체화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즉, 내용 영역이 기능이나 지식의 안내
에 치우치지 않고 그것들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밝힌다. 이러한 접근은 지식, 기능, 태도, 가치가 분
절적으로 다루어지지 않게 하며, 학교 안의 음악교육과 학교 밖의 음악생활의 간극을 메우게 한다. 

둘째, 대부분의 독일 음악과 교육과정은 범교과 공통 역량과 음악교과 역량의 상호 관련성을 높이는 
나름의 구조적 체계를 강구한다. 이것은 음악교과 역량의 개방적 성격을 강화하는 방편으로서 크게 두 
가지 접근이 관찰된다. 첫째, 포함형, 연계형, 엮기형에 나타나는 대전제(大前提) 방식이 있다([그림 
12] 참조). 이 접근은 음악 내적 사항만으로 역량이 도출되지 않도록 포괄적 성격의 역량을 ‘과정관련
역량’(바덴-뷰르템베르크 주, 바이에른 주) 또는 ‘수업목표’(베를린 주 & 브란덴부르크)라고 미리 내세
운 후 교과 내의 역량이 그것과 연계하여 설정되게 한다. 둘째, 일체형에 나타나는 블렌딩(blending) 
방식이 있다. 이 접근은 처음부터 음악 외적 사항과 음악 내적 사항을 미리 섞어서 역량 분야를 나누고, 
그 기준에 따라 관련 사항을 활동 중심으로 점차 세분화 한다(슐레스비히-홀스타인). 

음악과 교육과정의 구조 설계에서 어느 방식을 택하든 ‘음악적’ 사항만으로 음악교과 역량을 구성할 
수는 없다. 음악적 사항과 그것의 실제 활용이 성공적 삶을 위해 만나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편으
로 사회의 음악수용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는 일과, 다른 한편으로 음악의 활용 가치에 부합하는 수업 
아이디어들을 모으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OECD 2030 프로젝트의 지향점과 합치한다.  음악교과
교육의 역량이 지식, 기능, 태도 및 가치로 분화하는 방향이 아니라, 웰빙의 삶을 위하여 그 반대 방향
으로 연대하여야 한다(OECD, 2018, 4). 즉, 역량 함양은 “해보기”(action), “참여하기”(anticipation), 
“반향하기”(reflection) 등의 활동 과정을 융화시켜야 하므로(OECD, 2018, p. 6), 음악교과의 내용
이 과정적 활동 종류를 기준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음악과 교육과정을 역량 중심으로 개편할 때 현실적으로 고려하기
를 바라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음악교과에서는 모든 음악적 역량을 다 담으려고 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이익과 파급력이 있
는 고부가가치의 역량을 선별하여 제시해야 한다. 이러한 음악교과의 역량 설정은 두 방향의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한다. 하나는 범교과 역량 또는 최상위의 교육목적을 음악교과 역량과 어떻게 결부시켜
야 하는가의 문제이며, 다른 하나는 음악교과 역량의 하위 내용들을 어떻게 역량 도입의 취지대로 선
별하여 제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음악적 사항 중에서 가르쳐서 나쁠 것은 거의 
없다. 하지만 학교교육이라는 제한된 학습 시간과 공간을 고려하여 차고 넘치는 지엽적 사항에서 교육
적 가치가 있는 역량을 선별해야 한다. 무엇보다 자의적(arbitrary) 접근을 지양하고, 성공적인 삶과 
적합한 사회적 기능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 미래 사회를 염두에 두고,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목적
에 비추어 측정 가능한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지, 삶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지, 지엽적인 역량
과 차별화할 수 있는지를 점검해보아야 한다(DeSeCo, 2005, p. 6-7). 즉, 음악교과에서 내세울 역량
은 결과적으로 음악역량이 아니라 음악활용역량인 셈이다. 

둘째, 음악교과의 세부 역량을 지엽적 사항에 묶지 말고 음악 수용 및 음악 활용 관점의 수업주제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음악교과를 향한 정합성의 질문, 다시 말하면 문제 제기가 필
요하다. 이 질문을 찾는 구도에서 어떤 역량을 기대할지가 정해지고, 그것에 따라 세부 내용이 예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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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컨대 리코더나 단소 연주, 또는 음계(토리)나 박자(장단) 등을 필수적인 것으로 먼저 설정해
버리면, 그것이 음악교과의 주요 역량, 가칭 ‘음악형성 역량’(‘음악하기 역량’)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워
진다. 설령 그러한 지엽적 사항들이 교육적 기여 측면에서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해도, 교과 밖으로 넓
혀서 보았을 때 그것이 필수적 사항인지를 해명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은 ‘리코더 역량’, ‘단소 역량’, 
‘음계 역량’, ‘장단 역량’ 등이 음악교과가 지향하는 미래지향적 역량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종합해 보면 역량은 실효적인 활동 형태로 제시하고 그것을 획득하는 수단(소재)은 열어두어야 한다. 
수업주제로 음악교과 역량을 제안하면 목표를 향해 다양한 방법을 창의적으로 강구할 수 있으므로 굳
이 특정 수단에 무게중심을 놓을 필요가 없어진다. 

셋째, 학급 단위의 음악활동에서 개인에 따라 역량 획득이 지체되는 경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를 
밝혀야 한다. 역량 도입의 본래 취지를 고려하면, 성취 기대 수준에 미달인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소위 
유급제(留級制)가 있어야 한다. 역량 중심으로 음악과 교육과정을 제시해놓고, 그 역량을 갖추지 않은 
학생에게 학교교육을 성공적으로 이수하였다고 증명할 수는 없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운영 가능한 
학교교과 제도에서 음악교과의 역량이 어떤 내용 및 수준으로 설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
함을 말해준다. 이때  음악교과의 역량을 학년군 또는 학교급을 포괄하여 단일하게 제시하고 성취 기
대 수준에 차이를 주는 방안을 떠올려 볼 수 있다. 또는 처음부터 음악교과의 역량을 단계에 따라 다양
한 형태(분야)로 설정하고 각 역량에 대한 성취 기대 수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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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ing a music curriculum based on competencies  
- A case analysis study of German music curricula –

Dae Chang Ju
Professor, 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structural models of music curricula based on 
competencies by analyzing recent German ones, so that music key competencies can be 
used as useful means to set up educational contents for school music. For this, the writer 
deals with five new music curricula of German states, namely Baden-Württemberg, 
Bayern, Berlin and Brandenburg, Sachsen, and Schleswig-Holstein. The cross curricular 
system for music education in school has become a common phenomenon in four cases 
except Sachsen. They introduce common competencies for all subjects as well as key 
competencies for music class to identify overarching goals in school. These two basic 
criteria can be mixed or merged in learning field of the subject of music. 
Consequentially, teaching guidelines in curricula are not classified according to musical 
knowledge or skills, but stated as some comprehensive lesson themes including attitude 
and value students have to achieve. To conclude, key competencies for music class in 
school should be rightly valued for their contribution to measurable benefits for 
students’ successful life not only in school but also in society, in the here and the 
hereafter. Therefore, music educators do not place a massive premium on certain 
knowledge or skills in relation to music even though those factors seem to be necessary 
for teaching music. Alternatively, they can organize some competencies for applying 
music to life. In this way, students can customize their musical ability to complete 
expected competencies, of which levels can be phased. 

Key Words: Music curriculum, Competency-based curriculum, Competencies music education, 
German music curriculum




